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12. 4.(월)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 각각 어구실명제 미이행, 조업수역 이탈 혐의로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3일(일)과 4일(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 12. 3.(일) 22:30,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50해리 해상 1척
     12. 4.(월) 00:42,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8해리 해상 1척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2월 3일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설치한 어구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
‧깃대에는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하나, 해당
어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2월 4일에 나포한 어선은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허가된 조업구역에 어구를 설치
하고 조업을 마칠 때까지 그 수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어선은 어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수역 바깥쪽으로 이탈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어획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올 한 해 중국어선 101척*을 나포
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관찰(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해경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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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12월 3일 중국어선 단속 사진

나포 선박 사진

나포 선박 갑판 전경 부설 어구 깃대(어구실명제 미이행)



참고 2  12월 4일 중국어선 단속 사진

나포 선박 사진

나포 선박 조업 전경 조업 완료 후 어획물 확인


